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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4만4천명이 신청
-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 대해 지급조건 확인 후 11월부터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접수기간 동안 4만 4천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직불제 별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2만5천 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8천3백

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만1천 어가에서 신청하였다.

지난해 도입하여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 공익직불금 대상자로 예비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

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

대상자 확정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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